
화학시험연구원 김포청사 준공
130억원 투입 최신시설 도입 … 2 1C 전문시험 평가기관 도약 목표

한국화학시험연구원(이사장 박종인)은 21세기 초일류 전문시험 평가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험의 정밀

도 향상과 OECD가 요구하는 Good Laboratory Practice(우수실험실 운영기준) 수준의 시험시설을 갖춘 새로운

김포청사 준공식을 4월17일 가졌다.
준공식에는 산업자원부 임내규 차관을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,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, 김포시장 등

유관기관장 및 단체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.
새로 건설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김포청사는 부지면적 2만7769㎡, 연면적 4994㎡(2층 3개동)로 총 130억원을

들여 2000년 8월부터 2002년 3월까지 20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건립됐다.
주요 시설은 실험동물 사육 및 독성시험시설, 10,000 CLASS 수준의 청정실(1㎡당 MICRO 먼지입자수 1만

개 이하), 의료평가 및 환경분석시험시설, 초정밀화학분석시험, 원거리 화상 상담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.
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김포청사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OECD가 요구하는 GLP 수준의 안전·유해성 평가시

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, 중소기업의 국내 기존물질 및 수출공산품의 안전·유해성평가 수요증대에 부응하며,
일반화학 분석 및 물성시험의 정밀도 향상으로 21세기 초일류 전문시험 평가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

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1969년 4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직원이 250명이며, 공산

품 검사, 시험·분석·연구·조사업무, 소비자 보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업무, JIS 승인 인정업무

와 정부의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, 2002년에는 180억원의 매출액이 기대되고 있다. 2001년 매출은 171
억원으로 매년 10% 이상 신장하고 있다.

앞으로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구청사에서는 사업 및 행정지원업무를, 김포 신청사에서는 시험·검사업

무 위주로 운영하게 되며, 민원업무는 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접수받아 전산시스템에 의한 One Stop Service로
즉각 처리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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